
[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]'동방신기 쇼크, 신문 광고까지 진출.'시아준수, 믹키유천, 영웅재

중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

한 가운데 동방신기 팬들은 신문광고를 직접 사서 SM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

있다.

동방신기의 팬들은 20일자 한겨레 신문 1면 하단에 '당신의 근무 환경은?'이라는 카피로 이뤄진

광고를 게재했다. 13년 전속 계약, 계약 위반과 전속 계약 해지 시 물어야 하는 막대한 위약금,

휴가가 거의 없는 쉴 새 없는 스케줄 등을 문제 삼으며 이것이 이것이 동방신기의 현실이라고

차분하게 풀어냈다.

이번 광고를 진행한 팬 측 한 관계자는 "이번 광고의 내용은 동방신기와 SM 엔터테인먼트 사이

에 맺은 불공정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동방신기를 수백, 수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

진 문화상품으로 보는 시선을 배제하고 멤버 개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로 보는 팬들의 시각을 담

고 있다"고 설명했다.

또 "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상중이기는 하나, 고인이 살아생전 소중하게 여기셨던, '인권, 노동자

의 권리, 대중문화' 이 세가지와 저희 광고가 부합된다고 생각해 진행됐다"고 밝혔다.

이어 "동방신기 팬들은 온-오프라인을 망라 약 12만 명에게서 서명을 받았다"면서 "이번 가처

분 신청은 동방신기 멤버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 그들이 미성년자 연습생 신분으로 소속사와

맺은 현 전속계약서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이라는 탄원서를 20일 오후 2시 40분에 법원에

제출했다"고 밝혔다.

이혜린 입력 2009. 8. 20. 15:29 수정 2009. 8. 20. 15:29

동방신기 팬들, 신문광고까지 샀다! 'SM에 문제 제기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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